
돈을 벌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기준금리 

 

처음 주식을 투자할 때 의욕에 넘쳐 여러 경제 뉴스를 찾아보곤 했다.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

말이 '금리'였다. 경제에 쌩초보였던 나는 뉴스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등장하는 금리라는 단어를 

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생각한 적이 있다. 돈을 벌기 위해서, 시장의 흐름을 파

악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금리 지금부터 낱낱이 파해쳐보자. 

 

금리란? 무엇이며 금리가 바뀌면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?(기준금리) 

 

◆ 금리란? 

 

금리란 쉽게 말해서 이자다.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. 그럼 

이자는 왜 붙이는 것일까 

 

우리가 금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. 어느 날 영희가 철수에게 100만 원을 빌려

주었다. 철수는 100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샀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고 여러 기업에 투자도 하면

서 돈을 불려 나갔다. 1년 후 철수는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었다. 그리고 약속대로 영희한

테 이렇게 말한다. 

 

"자 여기 100만 원 있어. 너 덕분에 100만 원을 또 만들었어" 

 

이렇게 되면 영희는 아마 철수의 뺨을 한 대 칠 지도 모른다. 철수는 1년 동안 자기 돈으로 100

만 원의 이익을 냈는 데 막상 자기는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이다. 이것이 이자가 있는 이유이다.  

영희는 철수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신이 1년 동안 100만 원을 사용할 권리를 위임한 것이나 

다름이 없다. 

 

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(이자)를 붙이는 이유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(채권자)에 대한 시간을 경

제적으로 보답한다고 볼 수 있겠다. 

 



그러면 금리를 왜 알아야 할까? 또 왜 금리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? 

 

우리가 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자.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? "야 지금 

만 원 줬으니까 매월 이자 3%를 붙여서 무슨 요일까지 갚아" 

 

바로 모든 인간관계가 박살 날 것이다.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거래는 반

드시 이자가 붙는다. 아까 말했듯이 시간을 경제로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. 은행에서 우리에게 

돈을 빌려주는 이유, 또 돈을 예금하거나 적금하는 이유 역시 이자로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. 

 

즉 만약 여러분 집에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낭비인 것이다. 뛰어난 투자능

력으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붙여주는 은행이라는 사업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 

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다. 도대체 뉴스에서 왜 금리가 올랐다 하면 부모님 입

에서 한숨이 나오는지 그 점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아닌가? 스크롤을 더 내려보자 

 

◆ 금리가 바뀌면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(기준금리) 

 

나라와 나라, 기업과 기업이 거래할 때는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처럼 금리를 막 정할 

수 없다. 금리에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. 이를 기준금리라고 한다. 기준금리

는 말만 들어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가?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데 옆집 철수, 앞집 짱구 다 불러

서 정하면 금리는 이상해질 것이고 나라는 바로 돈에 허덕이게 된다. 따라서 이 기준금리는 우리

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된다. 

 

그러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? 

 

간단하게 생각해 보자. 금리 즉 이자랑 가장 친숙한 건물이 뭘까? 바로 은행이다. 은행에서 주로 

하는 일은 예금, 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. 바로 이 (예금, 적금), 대출이 우리 경제에 

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첫 번째이다. 

 



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금, 적금을 든 사람들은 5만 원의 이자가 6만 원으로 더 받게 된다. 반대로 

대출을 받은 사람은 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될 것을 6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. 즉 예금, 적금을 

들었던 사람들은 웃게 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울게 되는 것이다. 

 

모든 것은 이에서 파생된다.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했을 때 갚아야 할 이자가 높아진다. 그

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한다. 즉 빚이 억제가 된다. 반면 저축을 하면 돈을 더 

주게 된다. 따라서 사람들의 돈은 자연스럽게 저축인 예, 적금으로 몰리게 된다. 이것이 첫 번째 

변화다 

 

★중간요약★ 

 

금리가 오르면 빚이 억제되고 저축이 늘어난다 

 

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.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저축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늘어

나면 어떻게 될까? 

 

당신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. 원래는 저축을 50만 원만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

서 저축을 100만 원을 하려고 한다. 당신이 받는 돈은 그대로지만 저축에 넣는 금액이 올라가면 

당연히 다른 곳에 즉 소비에 쓸 금액은 줄어든다. 

 

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억제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. 이것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

리는 핵심 목표기도 하다.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금리를 올린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억제

되고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이다. 

 

주식,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저축에 많은 돈이 쏠리게 된다. 즉 다

른 자산으로 투자할 금액이 저축으로 쏠리는 것이다.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아는가? 주식시장이

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이 몰려야 성장하기 마련이다. 반대로 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

넣기보다는 주식, 부동산에 투자해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노리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 흐름이다. 

 



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주식 그래프가 요동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. 이에 대한 원인이 당

연히 하나는 아니겠지만 위의 지식을 기억한다면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이다. 

 

★중간요약★ 

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억제된다 

금리가 오르면 주식, 부동산에 투자되는 금액이 없어져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

 

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? 당연히 아니다. 

 

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가가 안정된다. 과거 짐바브웨 달러를 기억하는가? 당시 인플레이션

율은 3억%로 정부에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다. 우리나라로 따지면 5만 원

권이 아닌 500조 원권이 있던 셈이다. 이렇게 물가가 극도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 

중앙은행(한국은행)의 목표이기도 하다. 

 

또한 통상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의 금리만 오른다면 우리나라로 돈이 더 많이 

유입될 것이다. 우리나라의 이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돈을 빼

서 우리나라 은행에 맡길 것이다.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거의 없다. 

 

★중간요약★ 

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안 좋을까? NO 

- 물가가 안정됨 

-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가 그대로라면 우리나라로 해외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된다. 

 


